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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국민의미래와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이는 준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만, 정당으로서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

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유권자의 선택권

을 혼란에 빠뜨린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대양당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다. 선관위는 4년 전, 형식적 요

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했

다. 하지만 이러한 위성정당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

된 자발적 조직이라기보다는 거대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 확보를 위해 급조된 

정당임이 명백하다.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

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분명한 거대양당의 

권리남용이다. 이로 인해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배정받아야 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온전히 보전받지 못해 군소정당의 권리를 침해하며, 위성정

당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거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 

특히, 거대양당은 선거제도의 문제를 핑계로 들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현행 선거법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하며,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대

비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선거제도가 아닌, 거대양당의 태도와 행위에 문제

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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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독립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

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할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 보

기 어려운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하지 말 것, △더 이상의 위성정당 창당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한다. 

“끝” 


